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報道資料
담당부서 회 원 조 사 팀

담 당 자
팀  장  윤 경 태
대  리  이 채 윤 2026년 1월 30일(금)

 배포 시 보도 요망 전화번호 031-410-3030(247)

본 자료는 안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(ansancci.korcham.net) ▷ 새소식 ▷ 보도자료에 수록되어 있음.

안산기업 84.2%가 설 연휴 ‘전체 휴무’ 계획,
상여금 및 선물 지급 예정 기업 ‘85.3%’

 - 안산기업 84.2% ‘전체 휴무’ 계획, 그중 77.5%는 ‘주말 포함 5일’ 휴무
 - 설 상여금 및 선물 지급 예정 기업 ‘85.3%’, 미지급 기업 ‘9.5%’
 - 안산기업 57.9%, 체감경기 악화 전망… 내수 부진·원가 부담이 주원인

안산상공회의소(이하 안산상의)는 2026년 1월 12일부터 21일까지 안산지역 기업 95개사를 대상
으로 실시한 『2026년 안산기업 설 명절 실태조사』 결과를 발표했다.

설문 참여기업의 84.2%가 설 명절 연휴 ‘전체 휴무할 계획’이라고 응답했으며, ‘일부 생산라인 
가동’ 13.7%, ‘모든 생산라인 가동’ 2.1% 순으로 응답하였다.

설 연휴에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이유로는 ‘납기 준수’가 72.3%로 가장 많이 꼽혔으며, ‘계약 물
량 증가’ 11.2%, ‘인력 부족’ 5.5%, ‘수출경쟁력 강화’ 5.5%, ‘생산라인을 멈출 수 없는 시스템상 
문제’ 5.5% 순으로 응답했다.

설 명절 전체 휴무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 중 77.5%가 ‘주말을 포함한 5일’이라고 가장 많
이 응답했으며, ‘6일 휴무’ 11.3%, ‘7일 휴무’ 10.0% ‘8일 이상’ 1.2% 순으로 응답했다.

설문 참여기업의 85.3%가 ‘설 상여금 및 선물을 지급’할 예정이라 응답하였으며, 이는 전년 대
비 5.3%p 감소한 수치이다. 반면 ‘상여금과 선물 모두 미지급’은 9.5%, ‘지급 계획 미정’은 5.2%에 
그쳤다.

상여금 및 선물 지급 예정인 기업 중 ‘상여금과 선물을 모두 지급’ 28.4%, ‘상여금 단독 지급’ 
13.6%’, ‘선물 단독 지급’ 58.0%로 나타났다.

상여금 미지급 사유로는 ‘선물 등으로 대체’ 34.1%, ‘지급 규정 없음’ 34.1%, ‘연봉에 포함’ 
20.5%, ‘재무 상태 악화’ 6.8%, ‘기타(귀향비 지급)’ 4.5% 순으로 응답했다.

설 상여금 지급 예정인 기업 중 ‘정기상여금(고정) 지급’ 64.7%로 전년 대비 9.0%p 증가, ‘특별 
상여금 지급’ 35.3%로 전년 대비 6.1%p 감소, ‘정기/별도 상여금 동시 지급’하는 기업은 없었으
며, 전년 대비 2.9%p 감소했다.

전년 대비 체감경기에 관한 질문에는 57.9%가 ‘전년 대비 악화’(매우 악화 24.2%, 다소 악화 
33.7%)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, ‘지난해와 유사’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34.7%, ‘전년 대비 호전’은 
7.4%라고 응답했다. 

2026년 임금 인상률 계획으로는 31.6%가 ‘1~2% 인상할 계획’이라고 응답했으며, ‘동결’ 28.4%, 
‘3~5% 인상’ 27.4%, ‘기타’ 8.4%, ‘6~7% 인상’ 4.2% 순으로 응답했다. 기타 의견으로는 ‘아직 
정하지 않음’이 대다수였으며, ‘임금 동결하되 성과금 확대’라고 응답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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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, 안산상의는 안산 지역의 경영환경 개선과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경제동향, 경기전망지수(BSI) 

등 각종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. 관련 문의는 안산상의 회원조사팀(T. 031-410-3030 / 내

선 247)으로 하면 된다.

※ <붙임> 『2026년 안산지역 설 명절 실태조사』 보고서 1부.  끝.


